
15제21415호 2020년12월30일수요일빛가람혁신도시 경제

한전 에너지밸리 103개기업 5년만에 1212억원매출상승

연간우선구매 20%총 4332억원…43개사796억원투자펀드

한전KDN SW융합오픈랩 구축지역소프트웨어생태계조성

광주전남중소기업지원을위해한전KDN이구축한연구시설 SW융합오픈랩에서전력데이터를분석하고시각화하고있다. <한전KDN제공>

나주빛가람혁신도시에있는한국전력그룹사들

이지역중소기업생태계조성을위해다양한시책

을펼치고있다.

혁신도시에너지밸리에입주한103개기업은조

성 5년 만에 총 매출이 1200억원 넘게 증가했고,

지역 에너지ICT기업 지원을 위한 SW융합오픈

랩 구축이완료됐다.

29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에너지밸리에 입주한

기업 103개사의매출증가액은총 1212억3000만

원으로집계됐다.

한전이지난 2015년부터 5년여동안유치한기

업은총501개사로,에너지신산업분야기업이전

체의 78%(393개사)를차지한다. 한전은본사나

주이전을계기로차세대전력산업에특화된산업

클러스터조성을위한에너지밸리조성사업을추진

해왔다.

세부적으로는신산업51%(259개사),전력정보

통신기술(ICT) 27%(134개사),전력기자재 22%

(108개사) 등순으로나타났다.

이들기업의투자협약금액은2조1596억원에달

하며, 1만1158개의일자리가생겨날것으로전망

된다.

투자협약 기업 중 254개 기업이 투자를 실행했

고,이중206개사는공장을가동했다.지난달기준

17개사는공장건설을진행하고있으며 31개사는

용지매입을완료한상태다.

지난 달에는 에너지기업 36개사와 비대면 협약

식을진행했으며,올해까지500개기업유치 1단계

(~2020년) 목표를초과달성했다.

한전이에너지밸리를유치하기위해도입한기업

지원제도는크게금융지원, 판로지원, 인력양성으

로나뉜다.

한전은총 2000억원의자금을예탁해투자기업

들의 대출이자를 감면해주는 예탁형 이자지원제

도를시행하고있다.

지난 9월기준예탁형이자지원제도를이용한기

업은 130개사로,총1608억원을대출받았다.이들

은평균 2.7%에달하는이자를감면받았다.

또창업및벤처기업의에너지밸리투자지원을

위해 880억원규모 에너지밸리투자펀드를조성

했다.같은기간동안 43개사가 796억원에달하는

펀드투자를받았다.

한전은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지정된

나주혁신산단으로부터연간구매물량의최대 20%

를구매하고있다.

한전이 지역 중소기업으로부터 사들인 물품

서비스는올해960억원을포함해4332억원에달

한다.

에너지밸리의지속적인성장을위해인력양성프

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다. 지역 고교생대학생

1718명이 에너지신산업 및 전력ICT분야 교육을

받았고, 에너지밸리 직원 865명이 에너지신산업

교육을수료했다.

한전관계자는 지자체와협업해대형사업을연

계하고, 비즈모델을발굴해에너지저장장치(ESS

), 2차전지, 직류송배전등분야의차세대전력산

업 선도기업 30개사를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며 강소연구개발특구, 규제자유특구등

정부에너지신산업정책을활용해에너지분야기

업들이누구나오고싶어하고에너지밸리를만들겠

다고말했다.

전력그룹사한전KDN은 SW융합오픈랩 구축

으로지역소프트웨어개발생태계조성에힘쓰고

있다.

한전KDN은최근광주전남에너지정보통신기

술(ICT)기업지원을위한 SW융합오픈랩에전력

빅데이터분석및시각화시스템구축을완료했다.

SW융합오픈랩은 한전KDN과 전남정보문화산

업진흥원, 한전 전력연구원이 참여하는 SW융합

클러스터1.0 의주요사업중하나이다.

광주전남에너지ICT기업이새로운비즈니스모

델을개발할수있도록태양광발전신재생에너지

데이터를 수집저장분석하는 인프라를 제공하는

공간이다. 지역중소기업은오픈랩에수집된에너

지빅데이터를활용해제품신뢰성을확보하고개

발성공률을향상시킬수있다.

SW융합오픈랩은 지난 2016년부터 운영된 뒤

올해까지10개지역중소기업이이를이용해실증

을벌여왔다.

이들기업은총 32건에걸쳐태양광발전운영데

이터등을이용해연동테스트, 표준적합성시험및

컨설팅등을진행했다.

최근에는다양한전력ICT분야비즈니스모델을

만들수있도록전력빅데이터분석과시각화시스

템을도입했다.

한편 광주전남 SW융합클러스터 사업은 국내

최초의 에너지신산업 SW융합 프로젝트로, 지난

2016년 1단계(버전 1.0)사업으로출범해올해까

지5년간의사업을마무리한다.

/백희준기자bhj@kwangju.co.kr

혁신도시전력그룹사 중기상생지원시책눈에띄네

한국인터넷진흥원직원들이29일나주본사에서모바일사원증서비스를선보이고있다.

<인터넷진흥원제공>

KISA, 모바일사원증도입

블록체인기반개인정보안전성높여

도서대출 구내식당이용등에활용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공공기관 최초로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사원증을 도입했다고 29일

밝혔다. 인터넷진흥원 모바일사원증은 스마트폰

의근거리통신기능을활용한비접촉방식이다.

분산신원증명(DID) 기술을 적용한 이 모바일

사원증은발급출입이력정보를위변조가불가능

한블록체인에저장하고, 인증에필요한개인정보

는이용자스마트폰에암호화해서보관한다.

기존 사원증보다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관리할

수있다고진흥원측은설명했다.

직원들은모바일사원증을사무실출입뿐아니라

도서대출구내식당이용등에도활용하게된다.

진흥원은우수직원에게KISA코인(가칭)을제

공해사원증으로사무용품이나다과음료를결제

할수있도록하는방안도추진중이다.

/백희준기자bhj@kwangju.co.kr

홈술 혼밥문화에광천동 20대고객비중높아

이마트광주점 20대고객11.2%

대형쇼핑공간들이모인광주시서구광천동에

는 20대소비자비중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29일이마트광주점에따르면 12월 한달동안

이 매장전체구매고객가운데 20대가차지하는

비중은 11.2%로집계됐다.

이 비율은 같은 기간 전국 이마트 평균 구성비

(6.3%)의 2배에달한다.

30대 비중도 전국 평균(24.1%)을 웃도는

26.4%로 나타났다. 40대 비중은 25.9%로, 전국

평균(28.2%)을밑돌았다.

이마트광주점은지난 11월까지개점 14년만의

전관개선공사(리뉴얼)를완료했다.

이 매장은 20~30대와 핵가족을 겨냥해 새단장

을진행했다.최근 1인가구가늘고반경7㎞이내

광역상권에대규모주택단지가들어서고있는점

을감안해서다.

지난달 26일개선공사를마치고한달동안매

출을분석해보니이기간동안30만명이이매장을

찾고, 20만3000여명이지갑을연것으로나타났

다.

고객 1인당 평균매입액(객단가)은 1년 전보다

15.3%증가했다.

집에서삼시세끼챙겨먹는가정이늘면서 식음

델리 부문 매출은 14.8% 증가했으며, 주류

(107.1%), 의류(55.3%), 반려동물 용품

(25.9%),생활용품(19.5%), 완구(12.7%) 순으

로증가율이높았다.

홈술 집술 문화가자리잡으면서이마트광주

점은 주류 특화매장 와인&리큐어를 마련하고,

생활전문관엣홈(at HOME),반려동물용품전문

관 몰리스, 토이킹덤, 패션브랜드관 등 전문관을

들였다.

김양호이마트광주점장은 리뉴얼을통해2030

젊은세대와가족단위고객들의방문이늘고있다

며 고급화된매장과차별화된상품으로고객들이

계속찾고싶은지역내최고쇼핑공간으로도약할

수있도록노력할것이라고말했다.

/백희준기자bhj@kwangju.co.kr


